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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배포일시
2020. 11. 13.(금)

총 2매

국토교통부 미래드론
교통담당관 담 당 자

· 과장 이랑, 사무관 서정석·장영기·박유준

· ☎ (044)201-4198, 4302, 4199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는 드론 분야와 UAM분야의 제도 정비를 위해 

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’20.11.13, 조선일보)>

◈ 드론 규제만 35개… “라이트형제도 한국선 힘들었을것”

- 국토부·서울시 공동 도심항공교통 실증 행사(11.11) 시 중국업체 시연

- 국내 드론시장은 영세업체가 대다수(일부 대기업)로 중국산이 점령

- ‘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’에서 정부가 인정한 규제만 35건으로

개선노력 중이나 뒤쳐졌다는 평가

□ 정부는 드론분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

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.

□ 특히,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(UAM, Urban Air

Mobility)의 조속한 실현과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‘한국형 

도심항공교통(K-UAM) 로드맵’을 발표·이행(‘20.6) 중입니다

ㅇ 비교적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의 빠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드론 

특별자유화구역 지정(’20) 및 K-UAM 그랜드챌린지(‘22~’23 개활지,

‘24 도심) 등을 통해 비행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

ㅇ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

R&D 과제를 발굴·구체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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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아울러,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로 UAM팀코리아를 발족·

운영(‘20.6~, 37개 참여기관) 중으로, K-UAM로드맵도 함께 이행해나가고 

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제도 정비에도 공동으로 힘쓸 예정입니다.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미래드론교통담당관 서정석 사무관(☎ 044-201-419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